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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계관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

 김   주   현†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이후,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기본세계관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세계관과 외상후스트

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134명(남성 77명, 여성 5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세계관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둘째, 기본세계관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기본세계관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

의하였다. 넷째, 기본세계관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이 

순차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외

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설명하는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양방향 관계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기제에서 중

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을 하나의 모형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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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외상사건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리적 증상으로, 침습,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

응성의 뚜렷한 변화가 주요 증상이다(APA, 

2013). PTSD의 진단을 위해서는 외상사건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필수인데, 친밀한 관계에

서 발생한 대인관계 외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무너뜨려,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Dutton, 2009; Kaufman, Allbaugh, & Wright, 

2018). 최근 대인관계 외상의 양상 중에서

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발생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Black et al., 2011). IPV는 

과거 또는 현재 교제했거나 교제 중인 연인, 

동거인, 배우자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

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괄하

는 용어이다(김효정, 2022; Sugg, 2015). IPV

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신

뢰하는 상대로부터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에

서 PTSD의 발병, 유지 및 악화와 높은 관련

이 있음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다(Coker, 

Weston, Creson, Justice, & Blakeney, 2005; 

Flanagan, Jaquier, Overstreet, Swan, & Sullivan, 

2014; Simpson, Raudales, Reyes, Sullivan, & Weiss, 

2021).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IPV 피해자가 PTSD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TSD가 발생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 증상(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TSS)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외상 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세계, 타인에 관한 인지적 신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Resick & Schnicke, 1992). Ehlers와 

Clark(2000)의 인지 모델에 따르면,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개인이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해 어

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PTSS가 유발될 수 있

다(Van Heemstra, Scholte, Ehring, & Boelen, 

2020). 특히, 외상사건을 단발적이고 갑작스러

운 사건이 아닌 앞으로 언제든지 자신에게 일

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로 평가할 경우,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Ehlers & Clark, 2000). 외상 후 부정적

인 신념은 높은 수준의 PTSS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Agar, Kennedy, & King, 2006; Cromer 

& Smyth, 2010). IPV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상 후 부정적 인지가 이후의 높

은 PTSS를 예측하였으며(Beck, Jones, Reich, 

Woodward, & Cody 2015; Dunmore, Clark, & 

Ehlers, 1997), 성폭력, 성적 학대, 스토킹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연구(김소향, 최지영, 

2018; Bailey & Morris, 2018)에서도 부정적인 

외상 후 인지의 감소가 PTSS의 감소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사건 이후 PTSS가 나타나는 기제에서 

인지적 요인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이론 중 하나는 Janoff-Bulman(1989, 1992)의 

조각난 가정 이론(shattered world’s assumptions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

들은 기본세계관(world assumptions)이라 불리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우호적이며(우호적인 세상),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세상), 자기 자신은 가치 있다(자기 

가치).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며, 사람은 선하

며 신뢰할 수 있고,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통

제 가능한 곳이라는 믿음은 개인이 일상을 안

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Janoff-Bulman, 1989, 

1992). 그러나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폭력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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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후에는, 자기 자신이 무력한 존재이며, 

타인은 믿을 수 없고,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는 부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는 우울, 불안, PTSS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Janoff-Bulman, 1989, 

1992; Maschi & Baer, 2013). 기본세계관이 외상

사건 중에서도 대인관계 외상 피해자의 기본 

가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만큼(Janoff-Bulman, 

1992; Lilly, Valdez, & Graham-Bermann, 2011), 

본 연구에서는 IPV 피해 이후의 인지적 신념

을 기본세계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IPV 피해 이후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긍

정적인 기본세계관은 PTSS의 유지 및 발달

과 높은 관련이 있다(Lilly, Howell, & Graham- 

Bermann, 2015).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

계관은 높은 회피 증상과, 높은 수준의 긍정

적인 기본세계관은 낮은 회피 증상과 관련이 

있으며(Zukerman & Korn, 2014), 낮은 수준의 

‘세상에 대한 우호성’과 ‘자기 가치’가 높은 

수준의 우울, PTSD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lly & Pierce, 2013). 또한, IPV 피

해 심각도가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긍정적

인 기본세계관을 통해 높은 수준의 PTSS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Lilly, Howell, & 

Graham-Bermann, 2015), IPV 피해 경험 이후 

기본세계관이 PTSS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세계관이 PTSS를 예측하는 기

제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외상사건 이후 PTSD가 

나타나는 데 있어 대표적인 보호 요인으로

(Wang, Chung, Wang, Yu, & Kenardy, 2021), 외

상 후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

각할수록 높은 PTSS가 나타날 수 있다(Besser 

& Neria, 2012). 이때 사회적 지지는 실제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

는 정도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Koucky, 2013), 

외상 후 타인에 대한 믿음인 기본세계관의 영

향을 받을 수 있다(Nietlisbach & Maercker, 

2009). 특히,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

관은 주변으로부터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석

하도록 하여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Charuvastra, & Cloitre, 2008). 실증 연구

에서도 외상 후 부정적인 신념을 가질수록 사

회적 지지의 유용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였으며(Dodson & Beck, 2019), 외상 후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증가할수록 

우호적인 사회적 태도가 감소하였다(Biruski, 

Ajdukovic, & Stanic, 2014). 또한, Koucky(2013)의 

연구에서 외상 후 자기,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 인지가 낮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높은 

PTSS를 설명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기본세계관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PTSS를 예측하는 경로를 가정하

였다.

한편, 외상 후 인지가 사회적 지지와 PTSS

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 또한 제안되었기 때

문에(Guay, Billette, & Marchand, 2006; Joseph, 

Williams, & Yule, 1997),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양방향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

한다. 외상 후 주변으로부터의 지지는 자신

의 일상을 다시 안정적으로 구축하고(Cohen, 

Underwood, & Gottlieb, 2000), 감정 교류를 통

해 부정적인 기본세계관에 대해 유연하게 대

처하도록 돕기 때문에, PTSS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Horowitz, 1976). 경험연구에

서 외상 후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인 인지를 통해 높은 수

준의 PTSS로 이어졌으며(Belsher, Ruzek, Bongar, 

& Cordova, 2012), 외상 후 가족, 친구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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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사회적 지지가 역기능적인 인지를 통해 

PTSS를 악화시키는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Woodward et al., 2015). 이와 같이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

구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Koucky, 2013).

외상 후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는 정서

조절곤란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정서조

절(emotion regulation)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인식, 수용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의미하

는 용어이다(Gross, 1998). 따라서, 정서조절곤

란(emotion dysregulation)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인식, 식별, 주의, 표현, 조절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Gratz & Roemer, 

2004). 대인관계 외상 이후의 높은 정서조절곤

란은 PTSS의 심화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Goldsmith, Chesney, Heath, & Barlow, 

2013). 외상사건 이후 개인, 세계, 타인에 대한 

인지적 신념은 외상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 정서에 대한 

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a, Ehlers, Clark, 

Tolin, & Orsillo, 1999). 특히, 낮은 수준의 긍정

적인 기본세계관은 부정 정서에 역기능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을 높여, PTSS의 유발과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Barlow, Turow, & Gerhart, 2017; 

Ehlers & Clark, 2000)

이에 더해,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가 PTSS를 설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상 후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는 믿음은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잘 다루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감소시켜

(Charuvastra & Cloitre, 2008; Kline & Palm Reed, 

2021; Tresno & Mearns, 2016), PTSS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외상 후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시선이나 사

회적 소외감은 PTSS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Guay, Billette, & Marchand, 2006; Ullman & 

Filipas, 2001). Kline과 Palm Reed(2021)의 연구에

서,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PTSS

를 예측하는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높은 배신 외상을 경험한 사람일

수록 소극적인 대인관계 참여로 인해 정서조

절 기술을 향상시킬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한편, 매개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타인과 관련된 인지적 믿음

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Kline & 

Palm Reed, 2021), 본 연구에서는 기본세계관이 

PTSS를 예측하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

서조절곤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외상 후 기본세계관, 사회적 지

지, 정서조절곤란, PTSS의 관계에서 일부 경로

에 관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PTSS가 유발될 수 

있는지 하나의 경로에서 살펴본 경험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V 피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

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을 포함한 순차매개 경로를 탐색

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선행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보다 명확히 탐색할 필요

성이 제시된 만큼(Kline & Palm Reed, 2021), 사

회적 지지가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을 통

해 PTSS를 설명하는 순차매개 경로를 대안모

형으로 설정하여,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

의 양방향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고,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연구 문제 1. 기본세계관이 PTSS를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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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는가? 

연구 문제 2.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3.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 4.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이 순차매개하는

가? 이에 더해, 대안모형으로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를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이 

순차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의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20~30대 대학생 233명(남성 

112명, 여성 1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

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2022년 5월 1일부터 5

월 25일까지 구글 온라인 설문지 폼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평균 소요 시간은 20~30분이었

다.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의 의

무와 권리를 안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참가

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

문을 완료한 연구 참가자에게는 크레딧이 지

급되었다. 결과 분석에서는 과거 또는 현재에 

친밀한 관계의 상대(예, 연인, 배우자, 동거자)

와 교제(데이트)했던 경험이 없었던 참가자 73

명(31%)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또한, IPV 피해 

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갈등 책략 척도(CTS-2)의 모든 

문항에 대해 ‘없음(0회)’에만 응답한 26명의 자

료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34

명(남성 77명, 여성 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전체 참가자 중 만 나이가 20세~24

세인 참가자가 81명(60%), 만 20세 미만이 44

명(33%), 만 25세~29세가 7명(5%), 만 30

세~34세와 만 35세~39세가 각각 1명(각 1%)

이었다.

측정도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IPV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제작

하고 김정란(1999)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

어 번안, 수정한 갈등 책략 척도 개정판(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을 사용하

였다. 과거 또는 현재 교제했거나 교제 중인 

친밀한 관계의 상대와의 경험에 대한 질문으

로, 총 22문항이며 ‘심리적 폭력’ 11문항, ‘신

체적 폭력’ 7문항, ‘성적 폭력’ 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제 기간 동안 총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430 -

몇 회 정도의 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 반영하

였으며, 교제 상대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고

통스러운 경험이 있었던 1명과 교제 중일 때

를 기준으로 응답할 것을 지시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없음(0회)’(1점)에서부터 ‘1-2회’(2

점), ‘3-5회’(3점), ‘6-10회’(4점), ‘11회 이상’(5점)

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

록 폭력 피해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문이순(2020)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심리적 폭력’ .91, ‘신체적 

폭력’ .94, ‘성적 폭력’ .91, 전체 .95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2이었다.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PTSS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개정판(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은 Weiss와 

Marmar(1997)이 보완한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Horowitz, Wilner, & Alvarez, 

1979)를 은헌정 등(2005)이 타당화한 것이다. 

IPV 피해 경험으로 인해, 최근 6개월 간 느낀 

어려움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건 충

격 척도 개정판은 총 22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다’(1점)에서부터 ‘많이 있다’(5

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총 점수가 높을수

록 높은 사건 충격 정도를 의미한다. 은헌정 

등(200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회피’ .70, ‘과각성’ .87, ‘침습’ .63, 

전체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

도(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기본세계관

기본세계관을 측정하기 위해, Janoff-Bulman 

(1989)이 개발하고 홍혜인(2015)이 번안한 기본

세계관 척도(World Assumptions Scale; WAS)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IPV 피해 이후 현

재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에 동의하는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홍혜인(2015)의 요인 분석 

결과 7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었으며, 총 32

문항으로 선하고 우호적인 세상과 사람에 대

한 믿음인 ‘선하고 우호적인 가정’ 8문항, 공

정한 결과 분배에 관한 ‘공정성’, 자신의 행동

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력’, 우연에 의해 

특정 사건이 발생한다는 ‘무작위성’, 자신이 

선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가치’, 적

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기통제력’, 

운이 좋다는 ‘행운’이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6점 Likert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

음’(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함’(6점)까지 응답

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 기본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

위요인 중 긍정적인 기본세계관과 반대되는 

개념인 ‘무작위성’에 대해 역채점을 실시한 선

행연구에 근거하여(Van Bruggen et al., 2018), 

결과적으로 2, 3, 6, 8, 12, 15, 18, 24, 31번 문

항이 역채점되었다. 홍혜인(201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선하고 우호

적인 가정’ .79, ‘공정성’ .67, ‘통제력’ .70, ‘무

작위성’ .63, ‘자기가치’ .73, ‘자기통제력’ .74, 

‘행운’ .86, 전체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

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유희정(2012)이 수정한 것이다. 총 25

문항으로, 개인이 평소 지각한 가족, 친구, 이

웃, 전문가 등의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정



김주현․장혜인 / 기본세계관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

- 431 -

서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의 정도를 측

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

답하도록 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

희정(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정서적지지’ .92, ‘평가적지지’, .91, 

‘정보적지지’ .92, ‘물질적지지’ .87, 전체 .97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곤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는 Gratz와 

Roemer(2004)의 정서조절곤란 척도(DERS)를 조

용래(2007)가 번안, 수정 및 타당화한 것이다. 

총 35개 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총 6개이며, ‘충

동통제곤란’ 8문항,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의 부족’ 8문항,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7문

항,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문항,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6문항,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3문항이 포함된다. 5점 Likert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거의 

언제나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충동통제곤란’ 

.89,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83,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87,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76,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79,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 .86, 전체 

.92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자료분석

IBM SPSS Statistics 2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척도

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 측정 변인들에 대해 성별에 따른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성차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 각각의 단순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V.3.3) Model 4를 사용하였다. 이에 더해, 

Model 6를 사용하여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

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

개효과, 그리고 대안모형의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

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

막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

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Bootstrap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으며, 

신뢰 수준 95%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 상관 분석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

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연구변인들이 일관적

으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변

인들의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4보

다 크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 가정에 위배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 결과, PTSS는 기본세계관과 유의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432 -

1 2 3 4

1. 기본세계관 -

2. 사회적 지지      .505*** -

3. 정서조절곤란     -.513***     -.451*** -

4.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248**    -.207*     .305*** -

평균 121.433 100.575 85.530 40.694

표준편차  18.630  16.923 22.932 19.361

최솟값     68     56    40    22

최댓값    168    125   148    98

왜도   -.110   -.666   .428  1.128

첨도   .416   -.063  -.337   .362

신뢰도   .867   .958   .934   .962

주. *p < .05, **p < .01, ***p < .0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248, p<.01). 또

한, PTSS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

(r=-.207, p<.05),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305, p<.001). 다음으로, 사

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은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나타냈다(r=-.451, p<.001).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정

한편,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측정 변인

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독립 표본 t 검정 분

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하위요인인 성적 

폭력(t=-2.465, p<.05)에서 유의한 성차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본세

계관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쳤으며(B=.459, p<.001), 기본세계관(B=-.200, 

ns)과 사회적 지지(B=-.126, ns) 모두 PTSS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탐색되었으

며,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58, 95% CI=[-.171,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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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표준편차)

t
남성 여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29.844(6.446) 29.561(7.285) 0.237

     심리적 폭력 18.195(5.676) 17.842(6.439) 0.336

     신체적 폭력 7.584(1.250) 7.474(1.638) 0.444

     성적 폭력 4.065(0.296) 4.246(0.544) -2.465*

   기본세계관 123.273(20.519) 118.947(15.556) 1.333

   사회적 지지 102.623(14.865) 97.807(19.150) 1.579

   정서조절곤란 82.753(21.752) 89.281(24.123) -1.639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40.221(19.907) 41.333(18.753) -0.328

주. *p < .05.

표 2.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정 결과 (남성 n = 77, 여성 n = 57)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의 매개효과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

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본

세계관은 정서조절곤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631, p<.001). 기본세계관은 

PTSS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B=-.130, ns), 정서조절곤란은 PTSS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B=.203, p<.05).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

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부트스트래

핑을 통해 탐색되었으며, 정서조절곤란의 간

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128, 

95% CI=[-.252, -.021].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

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본세계관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B=.459, p<.001). 다음으로, 

기본세계관(B=.-471, p<.001)과 사회적 지지

(B=.-349, p<.01) 모두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

절곤란은 PTSS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

만(B=.192, p<.05), 기본세계관(B=.-110, ns)과 

사회적 지지(B=.-059, ns)가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하지 않았다.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와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

하기 위해 실시한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기본세계관이 사회적 지지를 

거쳐 PTSS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간접효과

가 유의하지 않았다, B=-.027, 95% CI=[-.136, 

.082]. 반면, 기본세계관이 정서조절곤란을 거

쳐 PTSS를 설명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B=-.090, 95% CI=[-.197, -.012]. 기본세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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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F

R
2

LL UL F df1 df2

사회적 지지 기본세계관 .459 .068 6.724
***

.324 .594 45.210
***

1 132 .255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지지 -.349 .114 -3.070** -.574 -.124

29.726
***

2 131 .312
기본세계관 -.471 .103 -4.554

***
-.675 -.266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사회적 지지 -.059 .114 -.519 -.284 .166

5.150
**

3 130 .106정서조절곤란 .192 .084 2.273
*

.025 .359

기본세계관 -.110 .108 -1.023 -.323 .103

주. *p < .05, **p < .01, ***p < .001.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표 3. 연구모형의 순차매개분석

그림 2. 기본세계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주. 모든 경로는 비표준화 계수, *p < .05, **p < .01, ***p < .001.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258 .088 -2.945** -.431 -.085

간접효과

(total)
-.148 .070 -.293 -.016

매개효과1:

X->M1->Y
-.027 .055 -.136 .082

매개효과2:

X->M2->Y
-.090 .048 -.197 -.012

매개효과3:

X->M1->M2->Y
-.031 .020 -.079 -.002

주. 
**

p < .01. 

X = 기본세계관, M1 = 사회적 지지, M2 = 정서조절곤란, Y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표 4. 연구모형의 순차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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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적 지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주. 모든 경로는 비표준화 계수, *p < .05, **p < .01, ***p < .00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F

R
2

LL UL F df1 df2

기본세계관 사회적 지지 .556 .083 6.724
***

.393 .720 45.210
***

1 132 .255

정서조절곤란
기본세계관 -.471 .103 -4.554

***
-.675 -.266

29.726
***

2 131 .312
사회적 지지 -.349 .114 -3.070** -.574 -.124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기본세계관 -.110 .108 -1.023 -.323 .103

5.150
**

3 130 .106정서조절곤란 .192 .084 2.273
*

.025 .359

사회적 지지 -.059 .114 -.519 -.284 .166

주. 
*
p < .05, 

**
p < .01, 

***
p < .001.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표 5. 대안모형의 순차매개분석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PTSS를 

예측하는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B=-.031, 95% CI=[-.079, -.002].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

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

대안모형의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기본세계관에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556, p<.001). 다음

으로, 사회적 지지(B=.-349, p<.01)와 기본세계

관(B=.-471, p<.001)은 모두 정서조절곤란에 유

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곤란은 PTSS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B=.192, p<.05), 사회적 지지(B=.-059, 

ns)와 기본세계관(B=.-110, ns)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와 PTSS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

과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

하기 위해 실시한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사회적 지지가 기본세계관을 

거쳐 PTSS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B=-.061, 95% CI=[-.206, .068]. 

반면,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PTSS를 설명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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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237 .097 -2.437* -.430 -.045

간접효과

(total)
-.178 .082 -.350 -.024

매개효과1:

X->M1->Y
-.061 .069 -.206 .068

매개효과2:

X->M2->Y
-.067 .042 -.165 -.004

매개효과3:

X->M1->M2->Y
-.050 .028 -.113 -.006

주. *p < .05. 

X = 사회적 지지, M1 = 기본세계관, M2 = 정서조절곤란, Y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표 6. 대안모형의 순차매개효과

B=-.067, 95% CI=[-.165, -.004]. 사회적 지지가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PTSS를 예

측하는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B=-.050, 95% CI=[-.113, -.006].

논  의

본 연구에서는 IPV 피해 경험이 있는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세계관이 PTSS를 설명하

는 기제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세계관이 PTSS를 부적으로 예측

하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

관이 낮은 수준의 PTSS를, 낮은 수준의 긍정

적인 기본세계관이 높은 수준의 PTSS를 나타

낼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Zukerman & Korn,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Janoff-Bulman(1989, 1992)의 조각난 가정 이론

을 지지하는 것으로, 외상 후 부정적인 인지

적 신념이 PTSS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Brown, Belli, 

Asnaani, & Foa, 2019). 이를 통해, IPV 피해 이

후 피해자의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기본세

계관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PTSS의 발달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모형에서 사회적 지지가 

기본세계관을 통해 PTSS를 예측하는 매개 경

로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PTSS

를 설명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는 결과이다(Cai, 

Ding, Tang, Wu, & Yang, 2014; Wilson & 

Scarpa, 2014).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가자들이 

보고한 IPV 피해 중 심리적 폭력의 비중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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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던 결과를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무

형의 심리적 폭력은 그 심각성에 비해 이를 

폭력의 일종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Stein et al., 2022). 따라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경험과 심리적 어려움을 연

결짓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 여부가 PTSS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 개인의 통제감과 관련된 정서조절곤란의 

경우, 심리적 폭력으로 인한 PTSS에 보다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IPV 피

해 유형이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조절곤란이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기본세계관은 정서조절곤란을 부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은 PTSS를 정적으로 예측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

본세계관이 정서조절곤란의 심화를 통해 높

은 수준의 PTSS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

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Mazloom, Yaghubi, & 

Mohammadkhani, 2016). 이와 같은 결과는 외상 

후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기본세계관이 개

인의 정서조절능력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PTSS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

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기본세계관과 PTSS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와 정서조절곤란의 순차매개효과가 유

의하였다. 이때, 기본세계관은 사회적 지지를 

정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정서조절곤란을 부

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은 PTSS를 정적으로 예

측하였다. 즉,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의 수준이 

낮을수록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PTSS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앞서 사회적 지지가 정서조절을 통해 

PTSD를 예측한다는 Kline과 Palm Reed(202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인지적 변인

인 기본세계관의 역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친밀

한 상대로부터 발생한 폭력은 자기, 세계, 타

인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할 가능성

을 높이며,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

은 타인을 신뢰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

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연인, 

배우자 관계로 규명할 수 없는 관계에서 발생

한 폭력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른 강력범

죄에 비해 심각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빈번하다(김효정, 

2022).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숨

기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김

재한, 2019). 그 결과,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거

나(Koucky, 2013), 실제와 무관하게 사회적 지

지를 낮게 지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Dunmore, Clark, & Ehlers, 1997). 이렇게 지각

된 주변으로부터의 낮은 지지는 외상 후 자신

의 정서를 수용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것

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Kline & Palm Reed, 

2021), 결국 PTSS의 심화로 이어질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한편, 대안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PTSS

의 관계에서 기본세계관과 정서조절곤란의 순

차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

회적 지지는 기본세계관을 정적으로, 기본세

계관은 정서조절곤란을 부적으로, 정서조절곤

란은 PTSS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기본

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양방향 관계의 가능

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IPV의 특성에 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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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해해볼 수 있다. IPV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도적,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이때, 오히려 

외상 후 기대되는 낮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자기, 세계,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본세계관

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김민정, 2015; Tirone et al., 2021), 낮은 수

준의 긍정적인 기본세계관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IPV 피

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

의 인지적 신념과 주변으로부터의 지지가 영

향을 주고받는 기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상 후 기본세계관, 사

회적 지지, 정서조절곤란이 PTSS를 예측하는 

기제를 하나의 경로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치료 연구에서 위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

해볼 필요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

의를 가진다. 특히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서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가 유의

하지 않았던 결과를 통해, IPV 피해 이후 정

서조절곤란에 대한 개입이 PTSS의 완화에 중

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는 외상 후 PTSS의 발달에서 정서조절곤란

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Goldsmith, Chesney, Heath, 

& Barlow, 2013; Kline & Palm Reed, 2021; 

Mazloom, Yaghubi, & Mohammadkhani, 2016),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와 같은 정서조절곤

란의 완화에 초점을 둔 개입이 IPV 피해자

의 PTSS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 또한 외상 후 긍정적인 기본

세계관의 증가와 사회적 관계 개선이 정서조

절곤란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타난 만

큼, IPV 피해 이후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요

인에 대한 개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PTSS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

화된다. 그러나 주요 변인들에서 성차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IPV 생존자의 PTSS

에서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주

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Caldwell, Swan, & 

Woodbrown, 2012; Coker, Weston, Creson, Justice, 

& Blakeney, 2005). 이에 따라 연구 참가자가 

경험한 IPV 피해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심

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 중 성적 폭력에서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폭

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의 

종류에서 유의한 성차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

하면,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피해의 종류에 따

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성적 외상사건 피해자의 PTSS에서 여

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나타났으며(Tirone et al., 

2021), 대인관계 외상 이후 피해 유형에 따라 

인지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시

되었다(Botsford et al., 2019). 이에 더해, 선행연

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

준의 정서조절곤란과 PTSS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지지

되었다(Kline & Palm Reed, 2021). 따라서 추후 

PTSS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IPV 종류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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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표본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지 않았고, 연구 참가자 중 만 나이가 19

세~24세인 참가자가 125명(9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구 참가자의 나이 분포가 성인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편중된 

표집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설문 문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

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임

상군 또는 다양한 나이대의 충분한 수의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매개 경로가 유의하게 나

타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횡단 설계로 인해 본 연구의 변인들 

간 인과 관계를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및 종단 연구, 생태순간평가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와 같은 

측정 방법을 통해 연구 참가자의 일상적인 정

서 변화와 그로 인한 PTSS의 관계 변화를 탐

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양방

향 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본세계관과 

사회적 지지의 선후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

양한 양상을 확인하였지만, 변인 간 인과 관

계를 명확히 하는 연구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PTSS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 외상경험, 

IPV 피해 수준, IPV 피해 시기와 같은 중요한 

변인들을 측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전 외상 경험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반복된 IPV 피해를 경험했을 경

우 PTSS가 나타날 위험성이 더 높으며(Dutton, 

2009), 대인관계 외상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PTSS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동훈, 윤기원, 이수연, 이은선, 김정한, 

2016). 이에 더해, 외상사건을 경험한 시기에 

따라 PTSS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Ogle, Rubin, & Siegler, 2013), IPV 피해 경

험 시기가 연구 변인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인들을 포함시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매개 경로의 가능성

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대안모형을 통해 양

방향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의 

연인 관계,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

구에 비해 다양한 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피해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존재한다. 이에 더해, IPV 피해자에게 예상

되는 사회적 시선과 지지 체계의 유무가 개인

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

을 가능성이 나타난 만큼, 향후 PTSS 치료 장

면에서 외상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 방법이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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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he World Assumptions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 Dysregulation

Joohyeon Kim               Hyein Cha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pathway from the world assumptions to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fter suffer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Considering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the alternative model was established to verif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the world assumptions and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For this study, a total of 134 college students 

(77 males, 57 females) completed questionnaires through online survey.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 dys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assumptions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other words, individuals with lower positive world 

assumptions showed lower perceived social support, higher levels of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nd 

higher levels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Furthermor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an 

alternative model were also significant, supporting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world assumptions 

and social support.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world assumptions, social support, emotion dysregulati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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